
<청렴 알리미>     공직자 비위 적발사례 전파    (12월 5주차)

◈ 우리 부에서는 『청렴 알리미』를 통해 주요 비위 적발사례를 주기적으로 

전파하여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. 

 ◇ 성희롱, 성추행 등 비위사례

외모에 대한 품평, 성차별적 발언 등

ㅇ 여성 지원자들의 이력서를 보며 외모에 대한 품평을 하고, 퇴근길에 여자 직원

에게 어깨동무를 하여 수치심 유발

 - 또한, “술 빨리 취하는 여자가 좋다”, “앞으로 커피는 여성 직원이 타라”, “예전에는 

여자들은 남편한테 맞고 살았다, 시대를 잘 태어난 것을 감사해라”는 등의 발언

남자친구가 된 것처럼 발언, 외모 비하 발언 등

ㅇ 여직원에게 가방을 누가 사줬는지 묻고, 남자친구가 사줬다고 답하는 여직원에게 

“그럼 나도 너한테 가방 사줘야 해?”라고 응대하고,

 - “그 회사에서 예쁜 애를 본적이 없다”, “그 때 뚱뚱했던 애가 너 였니?”, “성형해서 

용됐네”라는 등의 발안

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농담, 행위 등

ㅇ 식사자리에서 여직원에게 ‘오빠’라고 부르도록 강요하고, 어깨를 당겨 안으면서 

“이래야 더 부부같다”라는 등의 발언과 행동

동성 직원에게 입맞춤, 동성 직원 간 입맞춤 강요 등

ㅇ 부서 회식자리에서 자신이 직접 동성 직원에게 입맞춤 시범을 보이고, 다른 남자 

직원들끼리 입맞춤을 하도록 강요


